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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출규제 관련 일일동향(11.13)

1. 한일 무역갈등이 일본 제조업체에 미치는 영향 관련

□ [일본 기업 동향]1) 

ㅇ 일본화학공업은 자동차 부품 도금에 사용하는 크롬의 매출이 줄어들고 

있는데, 특히 대한국 수출의 감소세가 두드러지고 있다고 발표

  - 동 회사의 이토(伊藤) 상무는 “한일 관계가 악화되면서 한국으로부터의 

수주를 터키, 중국 등에 빼앗기고 있다”고 상황을 설명함.

  - 한편 이 회사는 한일 관계가 개선되는 것을 기대함과 동시에 상황을 타

개하기 위해 가격 인하도 검토중

□ [일본 언론 동향]

ㅇ 닛케이는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 강화 조치 등 한일 관계 악화가 일본 

기업들의 경영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평가2)

2. 지소미아 종료 관련

 □ [일본 정부 동향]3)

ㅇ 모테기(茂木) 일본 외무장관은 12일 지소미아 종료를 염두에 두고 밀리 

미국 합참의장에게 “한미일 공조의 균열은 북한뿐만 아니라 중국, 러시

아에게 이익이다. 한미일 3국의 강한 결속을 대내외적으로 보여주는 것

이 매우 중요하다”고 주장

ㅇ 밀러 합참의장은 “중국과 북한이라는 미·일 공통 과제에 대응할 가장 좋

은 방법은 미·일에 더해 한국도 포함된 형태로 강한 결속을 제대로 보

여주는 것”이라면서, “한국 측에 제대로 이야기할 것”이라고 답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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